
올여름, 극장가는 온 가족을 위한 애니메이션부터 심장 뛰는 액션 블록버스터, 오싹한 로맨틱 코

미디와 묵직한 역사 드라마, 신비로운 미스터리 스릴러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스토리로 가

득하다. 이번 8월,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여섯 편의 개봉영화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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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레터

스머프

출연: �리아나, 제임스 코든, 

닉 오퍼맨, JP칼리액, 

다니엘 레비 등

개봉: 2025년 8월 6일

장르: 애니매이션

악마가 이사왔다

주연: �임윤아, 안보현, 성동

일, 주현영

개봉: 2025년 8월 중

장르: 미스터리

악당 마법사 가가멜과 그의 쌍둥이인 라자멜이 파파 스머

프를 납치하고, 그의 자리를 위협한다. 이에 스머펫(리한

나)은 친구 스머프들을 데리고 인간 세상인 ‘현실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그들은 인간 아이들과 협력해 기발한 방

법으로 가르가멜의 음모를 저지하며, 스머프 마을을 구하

기 위한 대장정을 펼친다. 모험 속에서 우정과 팀워크의 

진정한 힘을 확인하는 가족용 판타지 모험이다.

백수 길구(안보현)는 아랫집에 이사 온 선지(임윤아)의 미

스터리한 매력에 사로잡혀 ‘악마 감시 아르바이트’를 시작

한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기괴한 비주얼의 선지를 엘레

베이터에서 마주치고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선지는 

밤마다 악마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인물이고, 길구는 그

녀의 비밀을 지키며 혼란 속에서 점차 그녀에게 끌린다. 

해프닝과 로맨스가 엮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해하며 묘한 동거 관계를 이어간다.

검은 령

주연: 임도화, 아누팜

개봉: 2025년 8월 중

장르: 공포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주연: �하나에 나츠키, 키토 

아카리, 시모노 히로 

등

개봉: 2025년 8월 22일

장르: 애니매이션

발레리나

주연: �아나 데 아르마스, 키

아누 리브스, 이안 맥

쉐인 등

개봉: 2025년 8월 중

장르: 액션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주연: �신승호, 한지은, 박명

훈, 전소민 등

개봉: 2025년 8월 중 

장르: 미스터리

평범한 대학생 수아(임도화)는 우연히 금기된 장소를 목격

한 뒤,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쫓기기 시작한다. 그 후 나타

난 의문의 남자 아누앗(아누팜)은 그녀에게 과거의 죄를 

묻듯 따라붙고, 수아는 점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반

복되는 환영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

하게 되고, 오래전 봉인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는 

서늘한 공기처럼 서서히 조여오는 오컬트 스릴러다.

다가오는 혈귀와의 결전을 대비해 대원들과 함께 주(柱)들

의 합동 강화 훈련인 주 훈련에 임하던 중, 귀살대 본부인 

우부야시키 저택에 귀살대의 숙적 키부츠지 무잔이 나타

난다. 우부야시키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주(柱)들과 탄지

로였지만, 무잔의 손에 의해 정체불명의 공간으로 떨어지

고 만다. 탄지로 일행이 떨어진 곳은 바로 혈귀의 본거지 

무한성. 귀살대와 혈귀의 최종 결전의 막이 오른다.

발레리나 활동 중 아버지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목격

한 이브(아나 데 아르마스)는 깊은 충격을 받고 러스카 로

마의 킬러 조직에 들어간다. 그녀는 이후 프로암살자로 

거듭나며 잔인한 트레이닝을 받고,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을 찾아 복수를 다짐한다. 영화는 빈틈없는 암살 기

술과 화려한 액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존 윅(키아누 리브

스)과의 교차점이 존재해 존 윅 세계관에 깊이를 더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수도자로 살아온 도운(신승호)

은 고요한 신앙의 삶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지켜가고 있

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 호창이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며 도운의 세계는 무너진

다. 복수를 꿈꾸는 마음과 신부로서의 사명이 충돌하고, 

도운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진실과 마주하려 한다. 영

화는 신과 인간, 용서와 분노의 경계에 선 묵직한 미스터

리 스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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